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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의 복합화 

 

보다 다양한 패션을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섬

유업계에서는 섬유 그 자체를 개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양모 섬유의 개질이다. 양모 자체에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여 보

다 새롭고 훌륭한 양모섬유를 만드는 다양한 가공이 있다. 수지가공 등에 의해 

양모 스케일(섬유의 표피에 붙어있는 비늘)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신장 완화처

리에 의하여 양모에 새로운 크림프를 부여하고, 산화 또는 효소처리에 의하여 양

모에 새로운 크림프를 부여하거나 스케일을 제거하는 등의 가공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섬유의 복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화학섬유 및 천

연섬유인 면, 마 및 견 섬유 등을 혼방하여 각각의 섬유가 가지는 장점을 살려 

새로운 감각의 실, 직물 및 의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들

의 의생활이 보다 풍요롭게 되어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이 좋은 양모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마크 표시가 

국제적인 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울마크는 신모가 99.7% 이상, 울 

브랜드 마크는 신모가 55~95%인 상품으로, 소재검사와 제품검사에 합격된 상품

이다. 대표적인 모직물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모직물 

서지 능직물의 하나(학생복, 슬랙스, 스커트 등) 

개버딘 급한 각도의 능선이 있는 능직물(코트, 스포츠웨어 등) 

트로피칼 세번수의 소모사에 의한 약간 성긴 밀도의 평직물(여름용 신사, 여성복 등) 

폴라 강연사를 사용한 밀도가 성긴 평직물(수트 등) 

울조젯 연사를 가하여 표면에 섬세한 까칠까칠한 감을 가진 직물(예복 등) 

도스킨 가늘고 기모한 두터운 직물(모닝 등의 예복) 

모슬린 얇은 메리노종의 직물(여성, 아동용 프린트 복지) 

버레디어 능직의 하나인 무직(예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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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링본 삼능(재킷 등) 

샥스킨 상어가죽과 같은 표면을 가진 능직물(신사복 등) 

버드아이 마름형 또는 방형의 능조직 또는 평직물(신사복, 수트) 

커지 능직물의 하나(유니폼 등) 

아문젠 이지직물(신사, 여성복 등) 

프랑스 급한 각도의 약간 넓은 능선의 직물(스포츠웨어 등) 

부쳐 태사로 거칠게 짠 직물(신사복, 수트 등) 

트위드 능직, 평직 등의 매끈한 직물(신사, 여성 재킷 등) 

색스니 유연한 태의 모직물(오버코트 등) 

 

 


